
“하 참, 금시초문이올시다. 여기 온 사람들은 곡식 한 톨 구겡한 일이 없는뎁쇼.”
  ㉠ “그럴 리가 없어!” / 고함을 치면서 준구는 마음속으로 / ㉡ “이놈들 어디 두고 보아라! 
땅 한 치 부쳐 먹게 내버려 두는가!”
  준구의 속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듣기라도 한 것 같이 윤보는 교활하게 웃었다.
“소인은 참판님 댁 땅 한 뼘도 부치 묵지 않는, 목수를 생업으로 살고 있십니다마는 집은 맨
들어 내도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맨들어 내는 재간이야 있겄십니까. 그런데 나리께서는 곡식을 
고루 나누어 주싰다고 말씸하싰는데 여기 온 우리 말고 또 몇 집은 수수 알갱이 한 톨 구경 
못 했십니다. ㉢ 혹 최 참판 댁 마님께서 돌아가싰을 적에 눈물 흘리는 것을 나리께서 보시고, 
헤헤헤…… 그거사 객담이고 참말이제, 이제사 눈물 나누마요.”                 <중략>
  윤보의 독무대다. 그런데 장광설은 이제부터 시작할 모양이다. 그러나 역시 아이는 아이였
다. 졸음이 와서 서희는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.
  ㉣ “길상아, 어서 해. 어서 하란 말이야.” / 연신 손등으로 눈을 비벼댄다.

- 박경리, <토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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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㉠ ~ ㉣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  

① ㉠         ② ㉡         
③ ㉢         ④ ㉣ 

[정답] ② 
[출제영역] 문장부호 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61%
[해설] 
㉡은 ‘준구’의 속마음이다. 따라서 “”(큰따옴표)가 아니라 ‘’(작은따옴표)를 써야 한다. 

14.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하나는? 
① 거적문에 돌쩌귀 
② 개구멍에 망건 치기 
③ 벌거벗고 환도 차기 
④ 사모에 갓끈 

[정답] ② 
[출제영역] 속담 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32%
[해설] 
‘개구멍에 망건 치기’는 남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막고 있다가 막던 그 물건까지 잃는



다는 뜻으로, 되지도 아니할 일을 공연히 욕심만 내어 어리석게 시작하였다가 도리어 손해나 
망신을 당함을 이르는 말이다.
나머지는 모두 ‘제격에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.’는 의미를 가진 말로 ‘돼지우리에 주석 자
물쇠, 벌거벗고 전동 찰까, 중의 벗고 환도 차는 격, 사모에 영자’ 등도 모두 같은 의미를 갖
는다. 

16. ㉠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? 

그는 너무나 깊은 잠에 ㉠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른다.

① 그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.
② 장군은 적의 계략에 빠져 사로잡혔다.
③ 자동차 뒷바퀴가 진구렁에 빠지고 말았다.
④ 그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밤잠도 잊었다.

[정답] ① 
[출제영역] 의미론   
[난이도] 중 
[정답률] 70%
[해설] 
㉠의 ‘빠지다’는 ‘잠이나 혼수상태에 들게 되다.’란 의미이다. 이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①이
다. ‘잠’과 의미상 가장 대치가 가능한 것은 ‘혼수상태’이다. 
② ‘그럴듯한 말이나 꾐에 속아 넘어가다.’란 의미이다. 
③ ‘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.’란 의미이다. 
④ ‘무엇에 정신이 아주 쏠리어 헤어나지 못하다.’란 의미이다. 

20. ㉠과 ㉡의 공통적 기능은? 



(가) 봄이 왔다 하되 소식을 모르더니
     냇가의 푸른 버들 네 먼저 아는구나.
     ㉠ 어즈버 인간 이별을 또 어찌 하느냐. 

              - 신흠 
(나) 열치매 
     나토얀 리
      구룸 조초 가 안디하
     새파 나리여
     기랑(耆郞) 즈 이슈라 
     일로 나리ㅅ 
     낭(郞) 디니다샤온 
       좇누아져
     ㉡ 아으 잣ㅅ가지 노파
     서리 몯누올 화반(花判)이여 

- 충담사, <찬기파랑가>

① 시적 상황에 생동감을 부여한다.
② 화자의 내적 깨달음을 드러낸다. 
③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. 
④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. 

[정답] ④ 
[출제영역] 시어의 이해   
[난이도] 상 
[정답률] 55%
[해설] 
㉠과 ㉡의 ‘감탄사’를 통해 고조된 화자의 정서(감정)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 
① 감탄사가 생동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. 
② 감탄사로 내적 깨달음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, 제시된 ㉠과 ㉡은 이와 무관하다. 
③ 감탄사가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.


